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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분류한 후,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

감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9년도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의 자료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1,33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 및 일원변량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적 지위는 5개의 잠재유형으로 분류되었으

며, 각각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

소득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저학력-고소득 집단,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

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

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

제변수가 추가·투입된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독거노인의 하위집단별 특성에 관한 기

초자료와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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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and to explore 

whether those of socioeconomic status influenced self-esteem among elderly living alone. From 

the data of 2009 National Elder Abuse Investigation, 1,333 older adults who were over 65 years 

and living alone were analyzed. Latent class analysis, one-way ANOVA,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test the purpose of this study. Results of this study found 

5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named as high education-low income group, low 

education-low income group, middle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high income 

group, and low education-high income group. Nex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esteem depending on 5 latent classes of socioeconomic status. Finally, compared to low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low income group, middle education-low income 

group, high education-high income group, and low education-high income group showed higher 

levels of self-esteem, even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e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public policy for elderly living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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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

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

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래, 2018년에는 14.5%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 이와 함께, 독거노인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2000년에는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노인의 비

율이 16.0%를, 2010년에는 19.4%를 차지하였으며, 2020

년에는 21.6%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1]. 특

히, 독거노인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과 같이 사는 동

거노인에 비해 건강이 좋지 않으며, 빈곤율이 높고, 열

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자원이 부족

한 편이다[2][3].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4-6].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와 존중감, 자

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7][8]. 이러한 자

아존중감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애 어느 시기

에서나 중요하지만,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9][10]. 이는 노년기에 경험하는 신체기

능의 저하나 건강 약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노인으

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 재인식하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즉,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

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은퇴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저

하되며, 배우자 또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 사회적 관

계망이 축소되면서, 성년기와 중년기에 상대적으로 안

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다소나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14]. 게다가, 독거노인은 

동거노인에 비해 사회적 자원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소외되면서 더욱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 쉽다[11][15]. 

이에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경제적 지위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

향은 꾸준히 보고되었다[16-20]. 이때, 노인의 사회경제

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주로 소득이나 교육수준

이 함께 활용되었는데, 이는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직업이 없거나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수

준은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거의 고정적인 편이며, 어

린 시절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면서도 노년기까

지 그 효과가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16][21]. 이와 

더불어, 다른 연구들[22][23]은 자기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태나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보다 중요한 지표

로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사회경제적으로 부족하거나 무능력하다고 

인식되면 비슷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더라도 불안이

나 스트레스, 사회적 차별에 대한 불만족 등 부정적인 

정서나 심리상태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3][24]. 이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상당수의 선행 연구들

[16-18][24]이 객관적 지표나 주관적 인식 중 어느 한쪽

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제약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사

회경제적 상태나 능력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소득수준

과 같은 객관적 지표가 지닌 응답자의 보고가 부정확하

다는 문제나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과 같은 

소득 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

를 보완할 수 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

적 지위를 객관적 지표인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주관적 

지표인 주관적 경제상태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선행 연

구들을 보완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소득수준과 같이 단 하나의 요인만을 포함하거나

[18][26], 교육수준이나 직업, 부와 같이 여러 요인을 포

함하더라도 각 요인별 개별 영향을 분석하거나

[16][21][25], 여러 요인을 포함하더라도 여러 요인을 포

괄하는 하나의 상위 요인(예; 사회경제적 지위)을 만들

거나 그 상위 요인을 상·중·하나 5분위 등, 하위집단을 

분류하여 각 특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27][28]. 예

를 들어, 사회계층이 노인의 거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홍형옥과 지은영[28]는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직업별 점수를 합산하여 사회계층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요인들을 합산한 총점을 기준으로 하위집단

들을 분류하는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각 하위지표별 영향이나 집단별 특수

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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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은 낮은 교육수준을 가졌어도 높은 소득수준을 가

진 사람과 높은 교육수준을 가졌으나 낮은 소득수준을 

지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고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보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로, 그 중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각 집

단별 특성들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9][30]. 이러한 연구들은 잠재유형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통해 분석되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서도 다양한 하위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집단별 특성

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29][30]. 하지만, 잠재유형분석을 활용하여 노인을 대

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집단들을 분류한 연구

들은 거의 없는 편이다. 더군다나 잠재유형분석은 독거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독거노인을 하나의 동질집

단으로 간주하기보다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26]. 즉,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독거노인이 분화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

여[26], 잠재유형분석은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위집단을 구분한 후, 여러 특성들을 세분화

하여 살필 수 있는 최적의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인정받아 왔다[27][31][32].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구조적 환경을 결정짓

는 근본적인 요인이기 때문이다[33]. 노년기는 생애 초

반부터 시작된 자원이나 경험의 차이가 누적되어 사회

경제적 영향이 가장 심화되는 시기로 여겨진다[16][34]. 

특히, 사회경제적 능력은 노인으로 하여금 생존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으로, 노인 

스스로의 가치와 자신감을 유지하게 도와준다[32][35]. 

즉,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여유는 노인 스스로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주

변가족에게 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부담감을 낮추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만, 빈곤이나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은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되면서 

노인 스스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쉽다[35]. 게

다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있어서 사회경제

적 능력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11][15].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독거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

관적 경제상태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을 파악한 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및 

다른 특성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들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사회경제적 지위 잠

재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

다. 이는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

른 부산물이면서도[21],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9].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9][36-39],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요인으로는 객관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수행능력

(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주관적 차원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특성으로 가

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 수준에서의 논의보다는 독거노인의 

하위집단별로 특성을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그들의 삶

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

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바탕으로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시되었다.

연구문제 1.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및 건강(ADL, 주관적 

건강상태), 사회적 특성(가족관계, 사회

적 관계망)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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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포함

했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

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변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노인학대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전국

노인학대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표본설계로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8년 주민등록인구분포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역 및 연령, 성별 분포를 파

악한 후, 층화표집을 통해 선정된 300개의 조사구내 가

구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성별로 내재적 

층화하여 지역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다[40]. 이는 전국 규모의 자료로 

8,607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6,745명이 완료하였으나 

본 연구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1,333명의 자료를 분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제

시된 바와 같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인: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수준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

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으

로 구분되었다. 

소득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으로 측정되었으며, ‘50

만원 이하’, ‘51만원∼100만원’, ‘101만원∼150만원’, ‘151

만원∼200만원’, ‘201만원∼250만원’, ‘251만원∼300만

원’, ‘301만원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

을 때, 자신의 경제 상태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주관적 경제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성 빈도(명) 백분율(%)

연령
65세∼74세     809 60.7
75세∼84세     474 35.6
85세 이상      50 3.8

성별
여성    1062 79.7
남성     271 20.3

교육
수준

무학     595 44.7
초등학교 졸업     433 32.5
중학교 졸업     115 8.6
고등학교 졸업     130 9.8
전문대학 졸업       9 0.7
대학교 졸업      39 2.9
대학원 졸업      11 0.8

소득
수준

50만원 이하     716 53.7
51만원∼100만원     460 34.5
101만원∼150만원      94 7.1
151만원∼200만원      27 2.0
201만원∼250만원      21 1.6
251만원∼300만원       5 0.4
301만원 이상      10 0.8

주관적
경제 
상태

매우 나쁘다     224 16.9
나쁜 편이다     537 41.2
보통이다     455 34.3
좋은 편이다      96 7.2
매우 좋다       5 0.4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2 종속변인: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되었으며,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를 사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77

로 나타났다.

2.3 통제변인
통제변인으로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포함하였다. 첫

째, 건강으로 ADL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포함되었다. 

ADL은 옷 벗고 입기, 세수하기, 양치질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체위 변경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방 

밖으로 나오기, 화장실 사용하기,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 등 총 12동작을 포함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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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상생활수행능력

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동년배의 

다른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다.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특성으로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이 

포함되었다.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정서적 친밀감이나 

응집력에 대한 질문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관계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4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지난 

1년간 별거자녀, 친척, 친구나 이웃, 또는 사적 모임 등

의 접촉 빈도를 측정하였으며,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9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42로, 낮은 편이나, 이는 

별거자녀 또는 친척이 없는 경우를 정황상 접촉 빈도가 

없는 것으로 코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분석방법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잠재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적의 잠재유형의 수를 

판단하기 위해, LMR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및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entropy,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을 제시하였다. 

LMR LRT는 k유형 모형이 k-1유형 모형 간의 차이를 

보여주며, LMR LRT가 유의할 때, k유형 모형이 k-1유

형 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1]. AIC와 BIC

는 0에 가까울수록 적합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entropy는 0∼1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잠재유형 간 분류가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1].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은 0.7 이상일 때, 유형별 분류가 비

교적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42]. 이러한 잠재

유형분석은 Mplus 5.21을 통해 이루어졌다.

변인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연구대상자의 특성들을 

비교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사후검증으로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Scheffé test 결과, 유의수준(0.05)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유형들은 서로 다른 영문자(a, b, c 

등)로 표시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은 SPSS Statistics 21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잠재유형분석
1.1 잠재유형의 수 결정
잠재유형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유형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적합도 지수

LMR LRT AIC BIC Entropy
2유형 모형 787.67*** 10744.65 10796.60 0.97
3유형 모형 318.55* 10423.04 10495.77 0.94
4유형 모형 282.85*** 10138.36 10231.87 0.94
5유형 모형 188.37*  9951.45 10065.74 0.94
6유형 모형  77.90  9878.84 10013.92 0.88

* p<.05, ** p<.01, *** p<.001 

표 2. 잠재유형 수 결정

LMR LRT 차이검증 결과에 따르면, 각 유형 모형마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6유형 모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유형 모형과 6유형 모형

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6유형 모형을 제

외한 모형 중, AIC와 BIC 지수는 잠재유형의 수가 5개

일 때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entropy 지수도 2

유형 모형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해 보면, 최적의 잠재유형의 수는 5개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류된 5개의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

확률값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에서 분류

된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확률값은 0.873∼0.99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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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잠재유형별 분류가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형1
소속
확률값 

유형2
소속
확률값

유형3
소속
확률값

유형4
소속
확률값

유형5
소속
확률값

유형1 0.986 0.000 0.014 0.000 0.000
유형2 0.000 0.991 0.004 0.000 0.005
유형3 0.013 0.081 0.904 0.000 0.002
유형4 0.016 0.000 0.015 0.949 0.019
유형5 0.000 0.087 0.039 0.001 0.873

표 3. 잠재유형별 사후유형소속확률값

1.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파악
최종으로 선정된 5개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별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상태를 비교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잠재유형1은 교육수준이 6.14로 다른 

유형들의 평균값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나 소득

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2.00과 2.50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고학력-저소득 집단

(n=36, 2.7%)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2는 교육수준이 

1.41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가장 낮으면서 소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도 각각 1.37과 2.19로 가장 낮은 수준

을 보이므로, 저학력-저소득 집단(n=949, 71.2%)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3은 교육수준이 3.58로 다른 유형

들에 비해 중간 정도의 교육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

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1.61과 2.34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n=220, 16.5%)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4는 교육수준

은 5.06으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면서 소

득수준과 주관적 경제상태는 각각 5.45와 3.7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므로, 고학력-고소득 집단(n=33, 

2.5%)으로 명명하였다. 잠재유형5는 교육수준은 1.80으

로 다른 유형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소득수준과 주관

적 경제상태는 각각 3.45와 3.18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

준을 보이기 때문에, 저학력-고소득 집단(n=95, 7.1%)

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잠재유형

유형1:
고학력 
저소득 
집단
n=36
2.7%

유형2:
저학력
저소득 
집단
n=949
71.2%

유형3:
중학력
저소득
집단
n=220
16.5%

유형4:
고학력
고소득
집단
n=33
2.5%

유형5:
저학력
고소득
집단
n=95
7.1%

교육수준
M  6.14e  1.41a  3.58c  5.06d  1.80b

SD  0.42  0.49  0.55  1.27  0.69
F 1510.51*** 

소득수준
M  2.00b  1.37a  1.61a  5.45d  3.45c

SD  0.79  0.49  0.60  1.18  0.75
F 671.42*** 

주관적
경제
상태

M  2.50a  2.19a  2.34a  3.76c  3.18b

SD  1.06  0.76  0.87  0.66  0.62
F 63.62*** 

* p<.05, ** p<.01, *** p<.001 

표 4. 잠재유형별 사회경제적 지위 특성

 

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독거노인의 자아
존중감 및 특성들

2.1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

감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

존중감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저학

력-고소득 집단,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이 높게 나왔다. 또한,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에 비

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

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력-

고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

이 높게 나타났다.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자아 
존중
감

M 28.83c,d 25.17a 26.52a,b 30.45d 27.79b,c

SD    3.97  3.65    3.98  3.95     3.73
F 34.38*** 

* p<.05, ** p<.01, *** p<.001  

표 5.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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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건강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

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ADL은 차이가 없는데 

반해, 주관적 건강상태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저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저학력-고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중간학력-저소

득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M 0.06  0.16 0.10 0.06 0.15
ADL SD 0.23  0.55 0.37 0.24 0.48

F 1.13
주관적
건강
상태

M 3.08a,b  2.64a 2.81a,b 3.61c 3.17b,c

SD   0.94    0.93    0.97   0.93   0.94
F 16.04*** 

* p<.05, ** p<.01, *** p<.001  

표 6.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 

2.3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사회적 특성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로 독거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에 따르면,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

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

과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가족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고학력-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

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사회적 관계망이 좋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저소득 집단과 중간학력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고소득 집단의 사회적 관

계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잠재유형

고학력 
저소득 
집단

저학력
저소득 
집단

중학력
저소득
집단

고학력
고소득
집단

저학력
고소득
집단

가족
관계

M 29.34a 30.68a 29.13a 37.30b 35.19b

SD  9.86  7.80  8.93  4.84  6.91
F 15.40*** 

사회
관계

M 14.47a 16.46a,b 15.58a,b 20.82c 19.16b,c

SD   7.31    6.98    7.20  5.08         6.85
F  8.31*** 

* p<.05, ** p<.01, *** p<.001  

표 7.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사회적 특성

3.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특성들이 독거노
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및 특성들이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경제

적 지위 잠재유형, 건강, 사회적 특성을 단계적으로 투

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투입하였으며, 모형 2에서

는 모형 1에 건강 요인을 추가·투입하였으며, 모형 3에

서는 모형 1에 사회적 특성을 추가·투입하였으며, 모형 

4에서는 모형 1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추가·

투입하였다. 이때,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

-저소득을 기준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저학력-저

소득 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유형이기 때

문에,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들과의 차이를 알아보

고자 함이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 1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

저소득 집단에 비해 고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

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 저학력-고소득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모형 2에서는 사회경

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1과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다. 건강 중, ADL과 주관적 건강상태가 자

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설명력은 10.6%로 나타났다. 즉,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ADL이 적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양호할

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모형 3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 중, 가족관계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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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B S.E. β B S.E. β B S.E. β B S.E. β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고학력-저소득 집단 3.66 0.67 0.15*** 3.12 0.63  0.13*** 3.98 0.59 0.16*** 3.52 0.57 0.14***

   중간학력-저소득 집단 1.25 0.29 0.12*** 0.99 0.27  0.09*** 1.60 0.25 0.15*** 1.35 0.24 0.13***

   고학력-고소득 집단 5.11 0.66 0.21*** 3.88 0.63  0.16*** 3.64 0.59 0.15*** 2.84 0.57 0.12***

   저학력-고소득 집단 2.45 0.40 0.17*** 1.81 0.38  0.12*** 1.47 0.36 0.10*** 1.08 0.34  0.07**

건강
   ADL -.84 0.19 -.11*** -.87 0.17 -.12***

   주관적 건강상태 1.20 0.11 0.30*** 0.90 0.10  0.22***

사회적 특성
   가족관계 0.20 0.01 0.41*** 0.18 0.01 0.38***

   사회적 관계망 0.05 0.02  0.08** 0.03 0.02  0.06*

R2 0.090 0.196 0.285 0.350
∆R2 0.090 0.106 0.195 0.261
F값 31.101*** 50.911*** 83.102*** 84.129***

* p<.05, ** p<.01, *** p<.001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 중, 저학력-저소득 집단이 기준임 

표 8.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9.5%로 나타났다. 즉, 가

족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관계망이 빈번할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이 동시

에 추가·투입된 모형 4에서도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

형에 따른 영향이 모형1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

강 및 사회적 특성 모두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26.1%로 나타

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교육수준, 소득수준, 주관적 경

제상태를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

위 잠재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으며, 건강 및 사회적 특성을 포함했을 때에도 사회경

제적 지위 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가 유의한지 알

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독거노인의 하위 집단별로 필

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그

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천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은 5

개의 하위집단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는 고학력-저소득 

집단(2.7%), 저학력-저소득 집단(71.2%), 중간학력-저

소득 집단(16.5%), 고학력-고소득 집단(2.5%), 저학력-

고소득 집단(7.1%)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

회경제적 지위를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라 상·중·하나 5

분위로 나누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하위집단별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독거노인이 증가하

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점차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현

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6]. 이에 따라, 사회

경제적 지위 유형별 특성이나 요구를 파악하고, 각 유

형에 맞는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사회

경제적 지위 유형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대략 ⅔

의 독거노인이 저학력-저소득의 사회경제적 집단 유형

에 속해 있다는 점은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독거노인이 낮은 사회경제적 

집단으로서[2][3],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

책이 매우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라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학

력-저소득 집단의 자아존중감은 저학력-고소득 집단이

나 고학력-저소득 집단, 고학력-고소득 집단에 비해 낮

게 나타났다. 또한,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의 자아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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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고학력-저소득 집단과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학력-고소득 집단의 자

아존중감이 고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독거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사회경제

적 지위 잠재유형별 자아존중감의 편차를 줄임으로써 

독거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이 요구된다.

셋째,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라 독거노인의 

건강 및 사회적 특성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저학력-저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고학력

-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력-저소득 수준 집단과 중간학력-저

소득 집단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고학력-고소득 집단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학력-저소득 집단, 

저학력-저소득 집단,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의 가족관

계가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은 

고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고소득 집단과 저학력-

고소득 집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학력-저소

득 집단과 중간학력-저소득 집단이 고학력-고소득 집

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건강이나 사회적 특성 

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넷째,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이 중요한 변인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

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7][31][32]. 이는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위 유형이 독

거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

긍심과 자아존중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보

여준다[27]. 또한, 독거노인의 건강도 자아존중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9][37], 동거인이 없이 홀로 거

주하는 독거노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스스로 일상생

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기력이나 자

괴감이 자신에 대한 가치, 즉 자아존중감을 낮아지게 

함을 알 수 있다[9][37]. 독거노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36][38][39]. 

이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

적인 안정을 취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다[36]. 게다가, 가족관계가 사회적 관계망보다

는 더 강력하게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거노인에게 있어서 가족관

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복지

적 함의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독거노인

의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에 따른 독거노인의 차이

를 통해 각 유형별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

형별 편차를 감소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낮은 사회경

제적 집단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소득수준을 

개선하고, 이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

시켜서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반면,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지위 유형은 일자리

보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관심과 소속감을 유도하면서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더

욱 고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독거노인의 

특성이나 필요에 맞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

로써, 독거노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이나 서비

스의 효용성을 증대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외로운 독거노인의 자아

존중감이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독거노인과 자주 

교류하는 가정봉사원이나 가정방문 간호사, 사회복지

사 등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자아존중감이나 삶의 질

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

로 독거노인들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셋째, 독거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독거노인에게는 가정봉사원 같

은 인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가정방문 재활프로그

램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특히, 거동이 자유로운 독거노인에게도 건강의 유지

나 개선되도록 예방프로그램이 제공함으로써, 홀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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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

해야 한다. 

넷째, 가족관계와 사회적 관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

향상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그 관

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가족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보건데,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방식이나 요즘 사회

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

관이나 노인복지관을 기반으로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

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사회적 교류의 통로

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적 함의와 정책

적 제언을 종합해 보면,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별 

독거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독거노인이 건강하고 행

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서비스망을 구축

하고, 다각적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의 긴밀한 협조 하에 서로 간의 연계망

을 조성해야 한다. 

대규모의 조사를 통해 진행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삶에 대한 기초자료와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을 분

류하고, 사회경제적 지위 잠재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독거노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분석으로 측정도구 상 문제를 제어하

지 못하였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의 신뢰도가 매우 낮

기 때문에, 해석에 한계가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

보된 측정도구를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져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

에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

군다나 생애 초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생애 전반에 걸

쳐 어떻게 변하며, 이러한 변화가 자아존중감, 건강 및 

사회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독거노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독거노인만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었으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가족들과 함께 

사는 동거노인와의 비교를 통해, 독거노인의 특성들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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